
여행국가  중화민국(타이완)

타이베이 근교 택시투어
예류지질공원 - 기룽 수남동 13층 금광 유적지 

- 황금폭포 -진과스 황금박물관 -  지우펀 

라오지에 - 스펀 핑시 라오지에 - 용산사 - 숙소

여행도시 타이베이

               여행기간

               2019년 2월 9일 ~ 2019년 2월 13일

오늘 일정이 여유가 별로 없을 것 같다. 날씨는 비가 내리지 말길 그렇게 마음속으로 

바랬건만, 아침부터 가랑비가 내린다. 어쨌건 출발이다.



지난번 예약한 택시는 약속시간 전에 미리와서 대기중 이었다. 한편으로 걱정이 

되어 어제저녁 짧은 중국어 실력으로 메세지 한 번 날려서 오늘 약속 잊지 말라고 

사전 점검 했었다는 것.



첫 일정 대만 여행의 최고봉 예류 지질공원으로 갑니다.  예류 까지는 약 한 시간 

소요



지열곡 입구 온천수에 익힌 계란등을 많이 팔고 있네요! 그럼 이젠 사진으로 지열곡 

풍경을 전합니다.

지열곡(地 谷热 )



지열곡 구경을 마치고 타시 택시를 타고 베이터우 역으로 가서 스린역까지 MRT를 

타고 갑니다. 다음 목적지가 고궁박물원



역시 여기서도 고궁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합니다. 물론 노선 버스도 있겠지만 

귀차니즘으로 쉽게갑니다. 물가가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 같고 4명이 이동하는 



거라서 MRT를 주 이동수단으로 하고 나머지는 택시를 부가적으로 이용했습니다. 

나름 간편하고 편리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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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고궁박물원 까지는 직선거리 2.5 km 이곳 박물관이 유명한게 장계석 총통이 



국공 내전 와중에도 문화제에 대한 애착이 많아서 국보급 문화재를 지키려는 노력을 

한 탓이라나요? 뭐 그렇다는 군요.  

그럼 여기도 구경을 한 번 해봅니다.

국립고궁박물원(台北 國立故宮博物院)











랴오닝 야시장



소백궁

소백궁





고궁박물원 관람 후 스린 야시장으로 이동 

스린 야시장은 타이베이시의 가장 큰 야시장으로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한 쪽은 

전통 양명 영화관 주변으로 대남로 자성궁 일대를 포함하고 있으며, 다른 한 쪽은 

스린시장 쪽으로 집중적으로 간식거리구역이 밀집되어 있는 구역이다. 지하철 졘탄

(검담)역 출구에서 정면으로 나오면 즐비하게 늘어선 가게들이 눈을 사로 잡는다.











스린 야시장

 



.



아! 여기도 중국에 뒤지질 않네요! 수 많은 인파 속으로~~







낚시로 잡은 생선을 요리해주는 재미있는 가게



오늘 일정 여기서 마무리

집 아니 숙소로 슝~~


